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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ig data has become a worldwide topic. Despite this, big data accurately understand and acquire 

the business to take advantage of companies that were only very fe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effect Korean firm's adopting big data 

system. Empirical test was conducted to verify hypotheses using extend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and we analyzed factors which affect the behavioral intention of big data System.

Based upon previous researches, we have selected organization innovation, organization slank, organi-

zation information system infra maturity, perceived benefits of big data system,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behavioral intention as variables and proposed a research model based on survey 

questionnaires. From those, we drew that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ase of use influenced the 

behavioral inten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increase the users' awareness on big data system and contribute to 

develop a way to enable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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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문제제기 

바야흐로 우리는 디지털 데이터 빅뱅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구글 CEO 에릭 슈미츠가 2010

년 에트모스피어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바에 의

하면, 인류의 문명이 시작됐을 때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30만년 동안 인간이 만들어낸 데이터

는 5엑사바이트(EB)였는데, 이 정도 데이터는 현

재 이틀 정도면 생성될 수 있다고 한다[이희성, 

2012].

이러한 데이터 홍수와 폭증의 시작은 2007년

부터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양이 활용 가

능한 저장 용량을 초과하여 시작되었으며, 향후

에도 데이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20

년에 이르면 현재 대비 50배로 폭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빅데이터를 수집, 저장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

운 정보와 지식을 창출하는 것이 경제성장을 위

한 중요한 가치와 창출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으

며 세계경제포럼은 2012년 가장 주목할 기술로 

빅데이터를 지목하였고, 맥킨지는 2011년 발표

한 보고서에서 5개 분야(의료/건강, 공공/해정, 개

인정보, 유통/소매, 제조업)의 빅데이터 활용가

치가 22.3조 달러에 달하고 2018년까지 미국에

서만 14～19만 명의 전문 인력과 150만 명의 데

이터 관리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빅데이터가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데이

터의 단순 활용을 넘어 빅데이터를 정확하게 이

해하고 확보하여 업무에 활용하는 기업은 극소

수에 불과,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조사 됐다. 삼

성경제연구소(SERI)가 지난 4월 CEO회원을 대

상으로 “빅데이터 시대 대응정도”에 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211명의 응답자 중 56.4%

가 빅데이터를 보통 이상 알고 있다'고 답했지

만,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경우는 19.4%에 불

과했다. 특히 현업의 데이터 실무자들이 빅데이

터를 실제 보유하고 활용하는 기업은 10개사 미

만으로 이동통신사, 포털사이트, 온라인게임 업

체 등 일부 IT기업들만 이용하고 있을 뿐, 타 

산업에서는 활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

됐다[삼성경제연구소, 2012].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은 우리나라 기업들

의 경우 데이터 가치 인식 부족과 단기 성가에 

대한 압박 등으로 싶도 깊은 데이터 분석 활동

을 하고 있지 않다는 문화적 배경도 있었지만 

아직은 미래 가치로 예측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학술적으로도 빅데이터

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진전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빅데이터와 관련

된 연구들이 기술적 요인이나 산업 동향에 치중

되어 있으며 기업의 도입요인에 대한 연구는 상

대적으로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를 하나의 신

기술과 이를 받아들이는 조직 혁신으로 보고 

Davis[1999]에 의해 정립된 기술수용모델에 기

초하여 이러한 혁신기술을 조직이 도입하게 되

는 영향요인을 연구함으로써 향후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지침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국내 기업은 빅데이터에 대한 무한한 잠재가

치에 대한 기대와 함께 미래 기업의 정보시스템 

환경 변화에 대해 어떻게 적응해나갈지 고민하

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를 조

직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큰 개념의 정보시스템 

중 하나라고 정의하여 기업이 빅데이터 시스템

을 수용할 때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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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조

직에서 신기술을 수용할 때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변수로서 조직의 혁신성, 조직의 여유자원, 

조직이 갖추고 있는 정보시스템 인프라의 성숙

도 그리고 기존에 조직이 인지하고 있는 빅데이

터의 장점 및 혜택을 설정하고, 이를 선행연구들

을 통해 검증된 모델인 기술수용모델(TAM)에 

확장 적용하여 이들 변수들이 빅데이터 시스템

의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아래

와 같다.

첫째, 빅데이터 시스템의 수용 시 고려되어야 

할 수용조직의 환경요인과 기술수용모델(TAM) 

등을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둘째, 위 연구 질문을 토대로 외생변수로서 

수용조직의 환경요인을 확장된 기술수용모델

(TAM)에 적용하여 빅데이터 시스템의 수용의

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확인 및 검증한다.

셋째, 이러한 연구 목적으로 도출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시스템의 채택 및 수용요인을 

밝히기 위한 실증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빅데이터의 개념

2.1.1 빅데이터의 등장배경

빅데이터의 출현배경은 TV, PC에 이어 스마

트폰의 확산을 들 수 있다. 스마트폰의 출현으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와 같은 빅데이터는 최고

의 경제적 가치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확산을 통해 개인 차원에서 점차 

많은 데이터를 발신 및 수신하게 되면서 데이터

의 발생 규모 또한 방대해져 가고 있다. 일반 피

처폰에 국한되었던 모바일 단말기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으로 다양화 되면서 데이터 발생량

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장비 

업체 시스코(Cisco)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

년까지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연평균 78%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한다[이응용, 2012].

2.1.2 빅데이터의 정의 및 특성

국가 정보화 전략 위원회[2011]에서 빅데이터

란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 분석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생성된 지식을 바탕으로 능동

적으로 대응하거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

화 기술”로 정의하고 있다.

2.1.3 빅데이터 관련 시장 전망

세계 각 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빅데이터가 

향후 기업의 성패를 가늠할 새로운 경제적 가치

의 원천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능화, 

개인화 등 앞으로 다가오는 스마트 시대 주요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활용

이 핵심이며 그 수준이 경쟁력과 성패를 좌우하

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김성태, 

2011. 12].

2.2 기술수용모델에 대한 이론적 고찰

Davis[1989]가 제시한 기술수용모델(Techno-

logy Accptance Model : TAM)은 사회심리학의 

합리적 행위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 

TRA)에서 제시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태도와 행

위의도 간의 관계를 정보기술이용에 관한 연구로 

확장한 모형으로 사용자들의 정보기술 수용 및 

사용 형태를 설명하는 가장 유용한 연구 중 하나

로 측정도구의 타당성이 강조되면서, 1990년 이

후 많은 연구에서 직간접적으로 다뤄져 왔다

[Adams, Nelson, and Todd, 1992; Davis, Bagozzi, 

and Warshaw, 1989; Hendrickson, Messey, and 

Cronan, 1993; Mathieson, 1991; Venkatesh and 



4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그림 1> 기술수용모델(TAM)

Davis, 1996].

지금까지 TAM을 다룬 연구들은 TAM의 적

용 및 모형이 안고 있는 단순성의 한계를 극복

하고 보다 설명력을 높이기 위하여 TAM을 새

로운 정보기술에 적용하면서 이론 모형을 재검

증하거나 수정 또는 확장해 오고 있다.

2.2.1 기술수용모델

Davis[1989]는 초기의 기술수용모델(TAM)에

서 태도 변수의 매개적 역할이 미약하고 인지된 

사용용이성은 인지된 유용성과 함께 행위의도

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들

의 연구 이후 다른 연구들에서도 태도를 생략한 

기술수용모델(TAM)이 주요하게 연구되어 오

고 있다[이정섭, 2005].

Davis[1989]는 기술수용모델에서 중요한 변수

로 인지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인

지된 사용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 두 가

지를 제시하였는데 여기서 인지된 유용성이란 

“특정한 시스템의 이용이 사용자의 직무 성과

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믿는 정도”로 정의하였

으며, 인지된 사용용이성은 “사용자가 특정한 

시스템을 많은 노력을 투입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인지된 

유용성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기술 이용이 

쉬울수록 더욱 유용하게 지각할 것이므로 인지

된 용이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사용용이성이

라는 두 개의 변수를 통해 사용자의 시스템 이

용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

리고 시스템 이용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가 시스

템 이용의도를 결정하며, 시스템 이용의도가 실

제 시스템 이용을 결정한다고 설명하였다.

기술수용모델은 아직까지 사용자의 정보기술 

수용을 예측하고 평가하는데 유용하며 시스템 

이용에 대한 사용자 행위의 결정요인을 설명하

는데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정도범, 2009].

2.2.2 확장된 기술수용모델(E-TAM)

Davis[1986]의 기술수용모델(TAM)은 정보기

술 수용과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유용한 

이론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지나치게 단순하며 기

술에 대한 사용자의 판단만을 강조한다는 단점이 

지적되어 왔다[Malhotra and Galletta, 1999].

최근에는 외부변수나 대상을 달리하여 구체

적인 선행변수를 추가, 확장한 연구가 지속적으

로 시도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들을 통해 이러한 

외부변수에 의해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사용

용이성이 영향을 받고 있음이 검증되어 왔다.

기존의 기술수용모델을 수정 및 확장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연

구의 대표적인 경우는 첫째, 정보기술 이용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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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모형

와 주요 결정 변수로 제시되고 있는 인지된 유

용성과 인지된 사용용이성이 어떤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경우와 

둘째, 기존의 두 변수들 이외에 이용의도를 결

정하는 다른 변수들을 설명하는데 연구의 초점

을 맞추고 있다.

첫 번째 경우는 기존의 수용모델에서 무엇이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사용용이성의 선행요

인이며, 결정요인인지에 대한 이론이 없다는 점

을 보완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접근방법은 Davis[1989]의 기술수용

모델이 제시한 이용의도에 대한 결정변수를 오

직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사용용이성에 한정

함으로써 다양한 사용자들의 시각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추가적인 연

구들이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사용용이성 이

외에 다양한 변수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Davis[1989]의 연구 이후, 기술수용모

델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정보기술에 대해 기존

의 분석모형을 그대로 활용하여 예측하는 연구

에서부터 이를 수정 및 확장한 연구에 이르기까

지 매우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다[정도범, 2009].

3. 연구모형 및 가설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Davis[1989]의 기술수용모델을 토

대로 빅데이터 시스템의 수용 결정요인을 예측

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빅데이터의 시스템의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조직의 환경 요인들에 대한 실증연구를 위

해 설정된 연구모형은 <그림 2>와 같으며 수용 

조직의 환경요인과 빅데이터 시스템의 특성이 

외생변수로서 빅데이터 시스템의 수용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와 인지된 유용성, 인

지된 사용용이성의 매개변수가 수용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3.2 연구 가설의 설정

3.2.1 수용조직의 혁신성

Goldsmith와 Hofacker[1991]는 혁신성을 새

로운 것을 시도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정의하면

서 대부분의 소비자 관련 행동이 상황 특정적으

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혁신성도 특정제품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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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 차원의 혁신 성

향이 빅데이터 시스템 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여 빅데이터 시스템의 수용

의도에 대한 수용자 환경요인 변수로서 수용 조

직의 혁신성을 채택하였다.

연구가설 1-1(H1-1) : 조직의 혁신성은 인지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1-2(H1-2) : 조직의 혁신성은 인지된 

사용용이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3.2.2 조직의 여유자원

Rogers[1993]의 조직의 여유자원이 조직의 혁

신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로 여유 자원

을 가지고 있는 조직은 혁신성이 높다는 것을 증

명하였다. 김보승[2002]의 연구결과 또한 조직의 

여유자원은 CRM 도입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함으로써 조직이 가진 여유 자원이 조

직의 새로운 정보 시스템의 수용 시 고려되는 중

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빅데이터 시스템에 대해서도 조직의 여유자

원은 혁신적인 시스템 도입에 사용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여유자원을 빅

데이터 시스템의 수용의도에 대한 수용자 환경

요인 변수로서 채택하였다.

연구가설 2-1(H2-1) : 조직의 여유자원은 인지

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 이다.

연구가설 2-2(H2-2) : 조직의 여유자원은 사용

용이성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3.2.3 조직의 정보시스템 성숙도

Grover and Goslar[1993]의 연구 결과는 기

업 내에 정보시스템 수준이 성숙되어 있을수록 

새로운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다 높은 인식을 가

지고 있으며 이를 채택하고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성숙도가 높다는 것은 정

보시스템에 대한 유연성이 좋으며 조직의 정보 

강도가 높다는 것이다[Grover and Teng, 1993].

빅데이터 시스템 또한 기업의 정보시스템 성

숙도 정도가 높을수록 도입 및 활용에 대한 부

담이 적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빅데이

터 시스템의 수용의도에 대한 수용자 환경요인 

변수로서 정보시스템의 성숙도를 채택하였다.

연구가설 3-1(H3-1) : 조직의 정보시스템 인프

라 성숙도는 인지된 유

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2(H3-2) : 조직의 정보시스템 인프

라 성숙도는 사용용이성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3.2.4 빅데이터 시스템의 인지된 혜택

마케팅과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소비자의 제

품 및 서비스 구매의도와 구매에 영향요소로 인

지된 가치(perceived value)를 중요하게 다루어 

왔으며 Mark et al.[2007]은 e-Government 서

비스의 연구를 통해 인지된 혜택은 유용성과 유

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빅데이터 시스템의 경우 거대한 양의 데이터의 

수집(volume), 빠른 데이터 유통 및 이용 속도

(velocity), 정형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화된 

것까지 처리할 수 있다는 다양성(variety) 및 복잡

성(Complexity)이 상대적 이점을 지니므로 기존 

도구에 비해 더 큰 가치를 지닐 것으로 예측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4가지의 혜택

이 빅데이터 시스템의 수용과 유의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라 보고 인지된 혜택을 수용조직의 환

경 변수로서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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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4-1(H4-1) : 빅데이터 시스템의 인지된 

혜택은 인지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연구가설 4-2(H4-2) : 빅데이터 시스템의 인지된 

혜택은 인지된 사용용이성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5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사용용이성, 수용

의도의 관계

기술수용모델의 주요 변수인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사용용이성 및 수용의도 간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검증되어 

왔다. Davis[1989]는 기존의 정보 시스템 분야

의 연구들이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사용용이

성의 선행변수라고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시스템의 수용의도

에 대해 기술수용모델의 주요 변수인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사용용이성 및 수용의도의 관

계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였다.

연구가설 5(H5) : 인지된 사용용이성은 인지된 유

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6(H6) : 인지된 유용성은 수용의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7(H7) : 인지된 사용용이성은 수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연구 방법

4.1 변인 및 측정항목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 변수들은 기존 연구

들을 통해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측정 도구

들이다. 이들을 기업 환경에서 빅데이터 시스템

의 수용의도를 분석하는데 적절하도록 일부 수

정하여 사용하였다.

 수용조직의 혁신성은 Goldsmoth and Flynn 

[1992], Gatignon and Robertson[1985], 김지훈

[2010]이 제시한 정의한 수용자 혁신성에 근거

하여 본 논문에서는 “사회 체계 내에서의 한 조

직이 다른 조직보다 혁신을 먼저 수용하는 정

도”로 정의하고 총 4개의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조직의 여유자원은 Flotcher et al.[1996]가 정

의한 “조직의 규모와도 관련된 요인으로 자금

이나 인력 등에 집행되지 않은 자원의 사용 가

능한 정도”를 활용하여 총 3가지 항목으로 측정

하였다.

조직의 정보시스템 인프라 성숙도는 정보시스

템 문헌에서 다양하게 논의되는 개념에서 정보

시스템 성숙도를 나타내는 특성인 정보기술에 대

한 최고 경영자의 지식[Lerderer and Mendelow, 

1986], 정보시스템 계획에 대한 최고 경영자의 

관여, 정보기술의 유입과 보급의 정도, 비용보

다는 조직목표에 기반을 둔 정보 시스템 성과기준

[Benebasat et al., 1980] 등을 근거하여 본 논문

에서는 “조직 내의 정보시스템 인프라의 활용 

및 성숙 정도”라고 정의하여 총 4가지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빅데이터 시스템의 인지된 혜택은 Gutman[1982]

이 제시한 정의에 근거하여 빅데이터 시스템의 

고유 특성을 기준으로 “빅데이터 시스템이 기존 

도구에 비해 상대적 이점을 지니므로 상위의 가

치를 달성할 것이라고 지각하는 정도”라고 정의

하고 총 4가지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인지된 유용성은 Davis가 제시한 “잠재된 이용

자가 특정한 정보기술 혹은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

이 자신의 직무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믿는 정

도”라고 정의한 내용에 기반하여 본 연구의 목적

에 맞게 “빅데이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직무

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라고 정

의하였으며 모두 4가지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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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변수
번호

설문문항 관련연구

조직의
혁신성

OI1 우리 조직은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최신정보를 알고자 하는 편이다. Goldsmoth and 
Flynn[1992],
Gatignon and 
Robertson[1985]
김지훈[2010]

OI2
우리 조직은 현재 사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보다 더 편하거나 혜택이 많은 것은 
없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다.

OI3 우리 조직은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에 관심이 많다.

OI4 우리 조직은 다른 기업보다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는 편이다.

조직의 
정보 시스템 
인프라 성숙도

IIM1 우리 조직의 업무 전산화 수준은 높다.
Lerderer and
Mendelow[1986],

Benebasat et al.[1980]

IIM2 우리 조직은 종합적이고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있다.

IIM3 우리 조직의 정보시스템은 조직 내 여러 부서를 지원하고   있다.

IIM4 우리 조직은 정보시스템 관련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조직의
여유자원

OS1
우리 조직은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도입에 대비한 충분한 여유자본의 확보가 쉬운 
편이다.

Flotcher et al.[1996],
김보승[2002]

OS2 우리 조직은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도입에 대비한 충분한 인력확보가 쉬운 편이다.

OS3
우리 회사는 새로운 정보시스템 도입에 대비한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등의 인프라 
확보가 쉬운 편이다.

빅데이터 
시스템의
인지된 혜택

PEB1 빅데이터 시스템은 기존에 비해 거대한 양의 데이터 수집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Gutman[1982],
정도범[2009]

PEB2
빅데이터 시스템은 수집된 데이터의 실시
간 분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PEB3 빅데이터 시스템은 기존에 비해 다양한 데이터의 분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PEB4 빅데이터 시스템은 기존에 비해 복잡한 데이터의 분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빅데이터 
시스템의 
사용 용이성

PEU1 우리 조직은 빅데이터 시스템의 이용방법을 쉽게 배울 수 있을 것이다.

Davis et al.[1989]

PEU2 우리 조직은 빅데이터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쉽게 능숙해질 것이다.

PEU3
우리 조직은 빅데이터 시스템 이용 시의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PEU4 우리 조직은 빅데이터 시스템 사용 방법을 주위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빅데이터 
시스템의
유용성

PU1
우리 조직에서 빅데이터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Davis et al.[1989]

PU2
우리 조직에서 빅데이터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유용하고 흥미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PU3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해서 획득되는 정보 는 우리 조직에게 매우 유용하게 쓰일 
것 이다.

PU4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해서 획득하는 정보 는 우리 조직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켜 
줄 것이다.

빅데이터
시스템
도입의도

BI1 우리 조직은 빅데이터 시스템의 혁신적 기능을 이용해 보고 싶다.

Davis et al.[1989
BI2 우리 조직은 앞으로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다.

BI3 우리 조직은 빅데이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또는 새로이) 사용할 것이다.

BI4 우리 조직은 가능하다면 빅데이터 시스템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

<표 1> 변인과 측정항목

참고) 측정 문항은 리커드 5점 척도로 구성.

인지된 사용용이성 역시 Davis[1989]가 제시

한 “개인이 특정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정도”에서 조직적 차원과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춰 “빅데이터 시스템을 사용하

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정도”라고 

정의하고 총 4가지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용의도는 “특정한 행위를 수행

하려는 의지의 정도”라는 기본수용모델에서의 

의미를 살려 “빅데이터 시스템을 수용하려는 의

지의 정도”로 정의하고 총 4가지 항목으로 측정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과 측정항목에 

대한 세부정보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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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명(%)

성별
남성 77(83.7%)

여성 15(16.3%)

연령

30세 미만 13(14.1%)

30세 이상

～39세 미만
56(60.9%)

40세 이상

～49세 미만
22(23.9%)

50세 이상 1(1.1%)

학력

고졸 이하 6(6.5%)

전문학사 23(25%)

학사 48(52.2%)

석/박사 이상 12(13%)

기타 3(3.3%)

업종

음/식료품 3(3.3%)

섬유/의복 1(1.1%)

전기/전자 5(5.4%)

석유/화학 6(6.5%)

기계/금속 6(6.5%)

금융/보험 6(6.5%)

교육/서비스 7(7.6%)

정보기술/통신 54(58.7%)

기타 4(4.3%)

매출액

100억 원 미만 47(51.1%)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12(13%)

3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
12(13%)

5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4(4.3%)

1,000억 원 이상 17(18.5%)

<표 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 = 92)

4.2 자료수집 및 표본의 특성

빅데이터 시스템은 조직 차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인프라 및 시스템 구조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을 기업 레벨로 설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응답자는 정보 시스템 도입과 관련된 의사결

정을 내릴 수 있는 정보기술/전산/IT/MIS 관련 

부서의 과장급 이상으로 빅데이터 시스템 수용

의도에 영향력 있는 응답을 제공할 수 있는 사

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100명으로부터 설문응답 자료를 회수하였으

며, 불성실한 응답자 및 아웃라이어(outlier) 8명

을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92명의 설문응답 자료

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본의 세부정보는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빅데이터 시스템의 도입 여부 및 현황을 묻

는 질문에서는 빅데이터 시스템의 가장 큰 도입 

목적은 업무 프로세스 혁신 17명(18.5%), 업계 

내 경쟁력 강화가 17명(18.5%)로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했다. 빅데이터 시스템과 관련된 응답의 

세부 정보는 <표 3>에 나타나 있다.

항목 명(%)

빅데이터

시스템

도입여부

빅 데이터 시스템을 도입, 

사용 중
10(10.9%)

도입을 고려 또는 검토하는 중 49(53.3%)

아직 도입할 생각 없음 33(35.9%)

도입이유

업계 전체의 추세 변화 대응 8(8.7%)

업계 내 경쟁력 강화 17(18.5%)

고객 만족을 위해 11(12%)

신규 시장(비즈니스)의 창출 13(14.1%)

경영의 투명성 증가 3(3.3%)

생산성 향상 12(13%)

업무 프로세스 혁신 17(18.5%)

최고 경영자의 선택 2(2.2%)

기타 9(9.8%)

<표 3> 빅데이터 시스템 도입 여부 및 도입 목적(N = 92)

4.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SPSS 

18.0과 SmartPLS 2.0을 활용하였다. SPSS 18.0을 

사용하여 응답자의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수행

하였으며, SmartPLS 2.0을 사용하여 연구 모형의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및 가설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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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측정

항목

성분

1 2 3 4 5 6 7

빅데이터  

시스템의 장점

PEB1 .72 .18 .20 .25 .03 .17 .13

PEB2 .85 .02 .17 .21 .06 .06 .03

PEB3 .86 .07 .12 -.05 .10 .08 .16

PEB4 .74 .12 .29 -.06 .16 -.11 .22

조직의

혁신성

OI1 .15 .82 .06 -.07 .26 -.06 .03

OI2 .19 .86 -.03 -.02 .14 .09 .16

OI3 .10 .86 .30 -.01 .11 .13 -.05

OI4 -.13 .69 .21 .17 .09 -.05 .37

수용의도

BI1 .24 .04 .72 .01 .26 .10 .27

BI2 .19 .13 .76 .17 .08 .19 .15

BI3 .32 .30 .73 .17 .05 .21 .15

BI4 .30 .20 .64 .20 .08 .38 .15

조직의

여유자원

OS1 .11 -.05 .34 .83 .18 .12 .05

OS2 .06 .02 .04 .89 .22 .20 .19

OS3 .13 .02 .05 .90 .19 .18 .15

조직의 정보 

시스템 인프라 

성숙도

IIM1 -.04 .32 .27 .13 .66 .02 .23

IIM2 .02 .10 .13 .22 .68 .26 .04

IIM3 .17 .20 .26 .15 .80 .12 .03

IIM4 .18 .12 -.15 .18 .75 .15 .16

인지된

유용성

PU1 .15 .07 .32 .18 .17 .77 .10

PU2 .08 -.08 .23 .09 .24 .80 .19

PU3 -.05 .11 .06 .26 .12 .80 .30

인지된 사용 

용이성

PEU2 .19 .14 .11 .14 .09 .31 .72

PEU3 .25 .12 .19 .11 .13 .10 .80

PEU4 .12 .09 .22 .15 .14 .21 .80

<표 4> 탐색적 요인분석 시행결과(회전된 성분 행렬표)

5. 연구 결과

5.1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신뢰성 및 수렴타

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변인의 구성요인들을 추출하기 위하여 주성

분 분석과 직교회전을 적용하여 설문에서 개발

된 문항과 분석에 활용된 요인들의 신뢰도 검증

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위해 먼저 탐색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여 문항들의 요인 적재치와 고유치, 

변량을 확인하였다. 총 7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

며, 이 과정에서 인지된 사용용이성 변인 1개

(PEU1), 인지된 유용성 변인 1개(PU4) 측정항목

은 요인 적재치 기준 미달로 제거되었다. 이에 

따라 <표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추출된 요인

들은 고유치가 1.0 이상이고, 전체 분산의 약 

60.0%에 해당하는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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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측정

항목
로딩값 AVE CR R Square 크론바흐알파 공통성

빅데이터

시스템의 장점

PEB1 0.83

0.72 0.91 0.87 0.72
PEB2 0.87

PEB3 0.87

PEB4 0.82

조직의 혁신성

OI1 0.81

0.71 0.91 0.87 0.71
OI2 0.87

OI3 0.86

OI4 0.83

조직의

여유자원

OS1 0.90

0.89 0.96 0.94 0.89OS2 0.96

OS3 0.97

조직의

정보시스템

인프라 성숙도

IIM1 0.79

0.65 0.88 0.82 0.65
IIM2 0.78

IIM3 0.88

IIM4 0.77

인지된

유용성

PU1 0.91

0.79 0.92 0.40 0.87 0.64PU2 0.90

PU3 0.86

인지된

사용용이성

 

PEU2 0.85

0.77 0.91 0.33 0.85 0.82PEU3 0.89

PEU4 0.89

수용의도

BI1 0.81

0.74

 

0.92       
0.47 0.88 0.74

BI2 0.85

BI3 0.89

BI4 0.89

모형 적합도 0.543

<표 5> 수렴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결과

다음으로 본격적인 가설검증에 앞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시

행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변인에 대한 수렴

타당도(Convergent Validity)와 신뢰도를 확인

하였다. <표 5>에 수렴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세부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수렴타당도와 신

뢰도를 검증한 결과, 로딩값들이 모두 수용 가

능한 수준의 기준치인 0.5 이상을 만족하고 있

었다. 또한, 변인들의 평균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 : AVE) 값도 모두 기준치

인 0.5 이상이었으며, 크론바흐알파값과 요인들

의 복합신뢰도(CR : Composite) 모두 기준치인 

0.7 이상으로 나타나 Fornell and Larcker[1981], 

Gefen et al.[2000] 등이 주장한 기준에 부합하

는 수준으로 요인들의 수렴타당도 및 신뢰도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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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가설 검증

변인 1 2 3 4 5 6 7

1 BI 0.86 　 　 　 　 　 　

2 IIM 0.44 0.81 　 　 　 　 　

3 OI 0.41 0.43 0.84 　 　 　 　

4 OS 0.40 0.45 0.14 0.94 　 　 　

5 PEB 0.57 0.31 0.27 0.28 0.85 　 　

6 PEU 0.54 0.41 0.37 0.39 0.44 0.88 　

7 PU 0.53 0.44 0.20 0.46 0.27 0.52 0.89

<표 6> 판별타당도 검증결과

참고 1. 1 : 빅데이터 시스템 도입의도, 2 : 조직의 정보시스템 성숙도, 3 : 조직의 혁신성, 4 : 조직의 여유자원, 
5 : 빅데이터 시스템의 인지된 장점, 6 : 인지된 사용용이성, 7 : 인지된 유용성.

참고 2. 상관행렬에서 굵은글씨(Bold) 표시 부분은 평균분산추출(AVE)값의 제곱근.

<표 6>에서는 판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시행한 결과와 변인들의 기술

통계량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Straub et al.[2004], 

Gefen and Straub[2005], 김경규 외[2009] 등이 

주장한 바와 같이 상관계수 값이 모두 기준치인 

0.7 미만을 만족하고 있고, AVE값의 제곱근 값

이 인접한 횡축과 종축의 여타 상관관계 계수보

다 큰 것으로 나타나 요인들 간 다중공선성이 

의심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 따라서 본 연

구에 사용된 측정문항 사이에는 판별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2 가설 검증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 모형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martPLS 2.0을 활용

하여 부트스트랩(bootstrap) 분석을 수행하였다. 

PLS 분석을 통해서 연구 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그림 3>과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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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경로 경로 계수 t값 p값 표준 오차 채택 여부

H1-1 조직의 혁신성 → 인지된 유용성 -0.06 0.57 0.285 0.10 지지되지 않음

H1-2 조직의 혁신성 → 인지된 사용용이성 0.21 1.88 0.031 0.11 지지

H2-1 조직의 여유자원 → 인지된 유용성 0.24* 2.18 0.015 0.11 지지

H2-2 조직의 여유자원 → 인지된 사용용이성 0.22
*

2.10 0.019 0.10 지지

H3-1
조직의 정보시스템 인프라적 성숙도 

→ 인지된 유용성
0.21

*
2.18 0.015 0.10 지지

H3-2
조직의 정보시스템 인프라적 성숙도 

→ 인지된 사용용이성
0.13 1.07 0.143 0.12 지지되지 않음

H4-1
빅데이터 시스템의 인지된 혜택 

→ 인지된 유용성
-0.01 0.14 0.444 0.10 지지되지 않음

H4-2
빅데이터 시스템의 인지된 혜택 

→ 인지된 사용용이성
0.28

**
2.73 0.003 0.10 지지

H5 인지된 사용용이성 → 인지된 유용성 0.37*** 3.58 0.0002 0.10 지지

H6 인지된 유용성 → 수용의도 0.35
**

2.83 0.002 0.12 지지

H7 인지된 사용용이성 → 수용의도 0.36
**

2.74 0.003 0.13 지지

<표 7> 가설 검증 결과

참고) *p < .05 , **p < .01, ***p < .001, ns: insignificant at the .05 level.

본 연구의 선행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인지

된 유용성, 인지된 사용용이성에 대한 R2 값은 

각각 38%, 34%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최종 종

속변수인 수용의도에 대한 R2값은 38%로 분석

되었다. 이는 Falk and Miller[1992]가 제시한 

적정한 검정력(Power)인 10%를 훨씬 상회하여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음으로 경로계수와 t-value를 통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를 설명하면 아래

와 같다. 

조직의 혁신성과 관련된 가설에서는 연구가

설 1-1 “조직의 혁신성이 인지된 유용성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H1-1(t = 

0.57; not significant)과 연구가설 1-2 “조직의 

혁신성이 인지된 사용용이성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H1-2(t = 1.88; not 

significant)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

났다. 따라서 연구가설 1-1, 연구가설 1-2는 기

각되었다.

연구가설 2-1 “조직의 여유자원은 인지된 유

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

설 H2-1(t = 2.10, p < 0.05)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났다. 연구가설 2-2 “조직의 여유자원

은 인지된 사용용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H2-2(t = 2.18, p < 0.05) 또

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조직의 여유자

원과 관련된 연구가설 2-1과 2-2는 모두 채택

되었다.

조직의 정보시스템 인프라적 성숙도와 관련

된 연구가설 3-1 “조직의 정보시스템 인프라적 

성숙도는 인지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라는 가설 H3-1(t = 2.18, p < 0.05)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연구가설 

3-2 “조직의 정보시스템 인프라적 성숙도는 인

지된 사용용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다.”라는 가설 H3-2(t = 1.07; not significant)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

가설 3-1은 채택, 연구가설 3-2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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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시스템의 인지된 혜택과 관련된 가

설에서는 연구가설 4-1 “빅데이터 시스템의 인

지된 헤택은 인지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H4-1(t = 0.14 not sig-

nificant)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

다. 하지만 연구가설 4-2 “데이터 시스템의 인

지된 혜택은 인지된 사용용이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H4-2(t = 2.73, p 

< 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

서 연구가설 4-1은 기각, 연구가설 4-2는 채택

되었다.

마지막으로 기술수용모델과 관련된 가설에서

는 연구가설 5 “인지된 사용용이성은 인지된 유

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H5(t = 3.58, p < 0.001)과 연구가설 6 “인지된 유

용성은 수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다.”라는 가설 H6(t = 2.83, p < 0.01), 연구가설 

7 “인지된 사용용이성은 수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H7(t = 2.74, p < 

0.01)은 모두 기존의 기술수용모델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Davis[1989]의 기술수용 모델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6. 결  론

6.1 연구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Davis[1989]가 제안한 기술수

용모델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시스템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모

형을 설계하였다.

외생변수로는 수용 조직의 환경요인변수로서 

조직의 혁신성, 조직의 여유자원, 조직의 정보

시스템 인프라 성숙도를 설정하고 빅데이터 시

스템의 특성요인변수로서 빅데이터 시스템의 인

지된 혜택을 설정하여 외생변수들이 매개변수

인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사용용이성에 어떻

게 영향을 미치고 또한 결과변수인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 파악을 위한 실증 분석을 수

행하여 이들이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의 분

석 결과 수용자 환경요인 중 조직의 혁신성은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사용성에 정(+)의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조직

의 여유자원은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사용용

이성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조직의 정보시스템 인프라 성숙도는 인

지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인지된 사용용이성에는 정(+)의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 시스템의 특성요인인 빅데이터의 인

지된 혜택은 인지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

치지 않았지만, 인지된 사용용이성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용 조직의 환경요인 중 조직의 혁신

성은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사용용이성에 모

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용자의 혁신성은 개인적인 성향 위주의 특성

에 가까워 수용자의 혁신성을 개인 레벨에서 다

룬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직의 정보시스템 인프라 성숙도는 인지된 

유용성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 내 정보시스템 인프라가 조직의 직무

성과 향상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새로운 정

보시스템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학습

의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을 할 수 있었다.

빅데이터 시스템의 인지된 혜택은 인지된 사

용용이성에는 영향을 미치나 인지된 유용성에

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직의 아직 미비한 빅데이터 시스템의 활용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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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경험 사례가 적어 빅데이터 시스템과 조직의 

직무성과를 연관 지어 판단하기에는 아직 어려

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

현재 국내에서 빅데이터를 실제 보유하고 활

용하는 기업은 10개사 미만으로 빅데이터 시스

템이라는 혁신 기술의 수용 곡선에서 도입기라

고 판단할 수 있다.

Rogers[1993]의 혁신확산이론에서는 혁신 제

품의 최초 수용자에서 조기 수용자 단계로 성장

하기 위해서는 수용자 또는 수용조직이 초기 가

격과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을 기꺼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혁신확산이론의 주장에 근거하여 빅데이

터 시스템이라는 신기술의 확산 초기 단계에서 

조직들이 고려하는 요인이 조직의 혁신성 같은 

기업의 성격보다는 신기술에 대한 불안함을 덜

어줄 수 있는 조직의 여유자원과 정보시스템 인

프라적 성숙도, 신기술의 인지된 혜택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이는 신기술의 초

기 수용 단계에서 보다 많은 조직의 도입 활성

화를 이끌기 위해서 신기술에 대한 여유자원 확

보와 지속적인 정보시스템 관련 노하우 그리고 

해당 기술의 혜택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이 

기술의 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확장된 기술수

용모델의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사용용이성 및 

수용의도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 가설들은 모두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용의도에 인지된 유용성, 인지

된 사용용이성 모두 영향을 미치지만 상대적으

로 유용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빅데이터 시스템이 유용하다고 인

식할수록 이를 수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 커진

다는 것이므로 빅데이터 시스템을 제공하는 솔

루션 업체 제공자들은 우선적으로 조직에서 사

용자들이 직무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면의 다양

한 서비스 개발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알 수 있다.

6.2 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한정된 연구 

표본으로 인해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다. 연구의 목적에 맞게 

응답자는 새로운 정보 시스템 도입과 관련된 의

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보기술/전산/IT/MIS 

관련 부서의 과장급 이상으로 제한하여 전체 표

본의 수가 92개로, 이는 국내 여러 조직의 의견

을 반영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표본은 빅데이터 시스템의 개념에 익숙

한 사용자들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표본

의 일반 평균보다 빅데이터 시스템에 익숙한 그

룹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연구의 결론을 일

반화하는 과정에서 이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둘째, 빅데이터의 시스템의 특성 요인과 관련

된 설문 항목을 좀 더 다양하게 개발해야 할 것

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기술수용모델과 관련된 

연구들과 CRM, 그룹웨어 등 조직 내부적으로 

채택 가능한 시스템 위주의 연구들을 통해서 변

수를 채택하였다. 즉, 빅데이터 시스템의 특성

요인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모든 특성을 반

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시스템의 인지된 혜택 이외에 다른 변수들을 고

려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시스템에 적합한 변수를 연구 모형에 포함하여 

확장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항목들이 제외되어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설문 항목 및 변수의 구성이 사전에 확

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본 연구의 모형은 이미 학술적으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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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차례 검증받은 바 있는 기술수용모델을 통해 

작성되었다. 향후에는 새로운 기술의 수용요인

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이론에 빅데이터 시

스템의 수용요인을 적용해봄으로써 본 연구에

서 검증된 요인들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기술수용 연구에서 중요한 변수

로 부각되고 있는 각종 조절변수(moderating 

variable)들에 대한 연구가 모델에 반영되지 않

았다는 것도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한계점을 가짐에도 불

구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먼저, 빅데이터 시스템의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새로운 연

구 모형을 제시하였고, 각각의 요인들을 실증적

으로 검증하였다. 빅데이터 시스템에 대한 기존

의 연구들이 부족하고 사용자들의 인식이 점점 

커져가는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빅데이터 

시스템의 조직차원에서 수용의도를 분석하는 

데 활용 가능할 것이라는데 의의를 갖는다.

또한, 본 연구는 개인이 아닌 조직차원에서 수

행했다는 점과 기업에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과장급 이상에서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신기술의 

수용의도에 대한 개인레벨의 연구보다 상대적으

로 높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수용의도에 

대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빅데

이터 시스템의 도입을 활성화시키는 국가 차원

의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며 조직에서 빅데

이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데 인프라적 

성숙도를 높이고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여

유자원을 미리 확보하며 빅데이터 시스템에 대

한 혜택을 사전에 인지시켜 시스템 도입 전략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빅데이터 시스템에 대

한 사용자들의 인식을 넓히고 보다 많은 조직에

서 도입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개발하는데 기

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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